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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도에게 희생자된 한 남자였다.. 나는 발가벗겨졌고, 

매를 맞고 반쯤 죽은채 버려졌다. 한 사제가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고 

나는 생각했다, “저분은 종교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나를 

도와줄거야.. “ 그러나 그 사제는 그냥 지나칠 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앓고 있다는 듯이 다른 길로 돌아가버렸다! 다시 똑같은 

일이 레위사람-유대 신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한 자-과도 반복됐다.. 

같은 결과 –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피하고 내게 

다가오기를 거부했다! 난 버려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방치되어 버린 

기분이들었다.. 내가 친구라고 믿어온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낯선 이민자가 다가왔다. 나를 도와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고 다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사실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강탈당해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지불해주었다! 그는 나를 희생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봐주었다. 그는 내가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었다. 

나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강도질을 당해 생계수단과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 남자의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게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의 사회안에서 소위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반납하게 되었을때 그는 얼마나 실망하게 되었을까. 그는 이 낯선 

이민자의 인간미와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오, 다른 사람들은 하기를 거부하는 무엇인가를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렇게 완벽하게 낯선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니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 

나는 이 기분 안에서 한 동안 머물러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가 만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좀 더 예민하기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들어주는 귀가 되어주거나 

돌보아주는 손길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예민해지기로 결심하고 묵상을 마쳤다. –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배려하려하기로 말이다.  

이것은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복음 말씀에 관한 나의 

하느님과의 개인적 묵상/대화이다. 나는 클라라 성녀의 묵상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마치 당신이 그분을 따라하듯이 하느님을 

응시하여 바라보고, 깊게 고찰하고, 관상한다. 중세적 감성 안에서 

‘응시’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바라다 보는 것’으로 더 

많은 감각들을 끌어모으게 한다; 청각, 상상적인 시각, 촉각과 후각. 

‘고찰’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고찰해보라..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영감이나 생각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함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에 대한 

해결방법인 반면에, ‘관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적적인 프란치코인들의 묵상이다.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묵상으로 들어가,  

그레치오(Greccio)에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만들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이 묵상을 하는가? 

당신은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복음들이 당신의 삶을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가? 복음들이 당신을 유하게 하고, 

이끌어주고, 변화를 시키는가?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프란치스코인으로서 하는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가? 

‘우리 규칙의 삶의 방법” 가장 첫절은 이와같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고의 복음을 준수하고.. ..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코인으로 

복음을 읽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바쳐야한다” (규칙 2:4)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이기에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묵상기도는 지적인 연습으로서의 

성경공부와는 다르다.( 성경공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인으로서 우리의 성경적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 구절의 의미인지에 

관하여 하느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관계가 전부이다 – 우리에게 얘기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렇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 우리는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여,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만 

한다. 그저 우리 주님과 앉아있을 시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시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를 돌려주시도록 기회를 드려라… 


